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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평화를 위한 상호 종교간 연계, 인도, 파트나 관구 

 

2019년 11월, 메리 스리자 수녀는 관구의 장기 계획수립을 촉진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나온 한 가지 

제안은 사명을 행하는 우리의 노력에서 중요한 협력 양식을 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정의와 평화를 위한 상호 종교간 연계”라 명명했습니다.  

성모 승천 관구의 관구장인 메리 테씨 수녀가 공식적으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핵심 멤버는 

란자나 나우마니, 테쥬라시 메로트라, 메리 쇼바나 수녀, 메리 푸니타 수녀, 메리 죠티샤 수녀입니다. 

첫 회의에서 메리 테씨 수녀는 이 그룹을 가리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라는 의미의 “마나브 

바브”라 묘사했습니다. 

로고: 한 분이신 하느님, 한 사랑, 하나의 세상, 한 인류  

                  (우리는 형제, 자매이며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모토: ‘’한 비전, 한 사명, 한 마음, 한 희망’’ 

비전:  모든 이가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그 존엄성이 인정되는 포함적인 인간 공동체의 건설  

사명:  소외된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 특히 이웃과 사회에서 극빈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가가기   

희망:   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격려하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다른 신앙, 믿음, 가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자이크이지만 중심 가치는 

섭리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 형제적 사랑, 정의와 평화, 자유, 해방, 평등, 화해, 용서, 정직, 

참됨, 비폭력, 온유함, 다양성 안의 일치입니다.   

 

우리의 연계:  형제적 사랑은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을 위한  박애의 주방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큰 봉사의 소박한 시작입니다. 

그룹 구성원들은 활동 계획의 일환으로 메리 푸니타 수녀가 도움을 받을만한 가정을 찾아내고, 각 팀 

구성원들은 매우 관대하게도 그 가정들에게 주말 식사를 제공할 책임을 자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 대한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며 그분께 우리 관구를 맡겨 드립니다.     


